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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fibularis brevis tendon and plantar aponeurosis lateral band are important in the pathogenesis of 
proximal fifth metatarsal fracture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insertion morphology of the fibularis brevis 
tendon and plantar aponeurosis lateral band on the fifth metatarsal base using Korean cadavers. As the research 
object, we used 96 feet 48 Korean cadavers (33 male, 15 female), with an average age at death of 78.7±12.4 
years. Morphological classification of the fibularis brevis tendon insertion was performed using the method of 
Imre et al. For morphological measurement, the length of the area where the fibularis brevis tendon and plantar 
aponeurosis lateral band were inserted was measured. The insertion of the fibularis brevis tendon wa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ype 1 with one tendon in 51 feet (53.1%), type 2 with two tendons in 39 feet (40.6%), and 
type 3 with three tendons in 6 feet (6.2%). The length at the point of insertion with the fibularis brevis tendon 
was 14±4.3 mm, and the length at the point of insertion with the plantar aponeurosis lateral band was 14.1±
4.6 mm.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fibularis brevis te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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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짧은종아리근 (fibularis brevis)은 다리의 가쪽 칸에 있는 

근육이며, 종아리뼈 몸통 가쪽면의 아래 3분의 2지점에서 일

어난다. 짧은종아리근힘줄은 가쪽복사 뒤를 지나 앞으로 굽

어진 후, 발꿈치뼈 가쪽면을 가로질러 다섯째발허리뼈바닥에 

있는 거친면 (tuberosity)에 닿는다. 짧은종아리근은 발의 가

쪽번짐으로 작용하는 근육이다 [1].
발바닥널힘줄 (plantar aponeurosis)은 안쪽, 중앙 및 가쪽

띠 등 3개로 나누어진다. 발바닥널힘줄의 안쪽띠는 안쪽 발

꿈치뼈돌기에서 시작하여 엄지벌림근을 덮고 있으며, 안쪽

띠의 안쪽경계는 근막의 안쪽종결가닥 (medial terminating 
strand)이며, 가쪽경계는 안쪽근육사이막이다. 발바닥널힘줄

의 중앙띠는 안쪽 발꿈치뼈돌기에서 시작하여 먼쪽으로 뻗

어 5개의 가락돌기 (digitation)에서 끝난다. 발바닥널힘줄 중

앙띠의 안쪽과 가쪽경계는 각각 안쪽과 가쪽근육사이막이다. 
발바닥널힘줄의 가쪽띠는 가쪽발꿈치뼈돌기에서 시작되며, 
안쪽경계는 가쪽근육사이막이고 가쪽경계는 가쪽발꿈치뼈돌

기와 다섯번째발허리뼈바닥의 거친면사이를 연결하는 띠이

다 [2-4].
짧은종아리근은 주로 힘줄의 개수와 모양에 따라 분류된

다. Imre 등 [5]은 터키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였으며, Olewnik 등 [6]의 폴란드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Choi [7]
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였으며, 짧은종아리근에서 새끼발가락 쪽으로 연장되는 힘줄

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새끼종아리근 (fibularis digiti quinti 
muscle)을 보고하였다. 짧은종아리근의 힘줄이 닿는곳은 일

반적으로 다섯째발허리뼈바닥의 거친면으로 알려졌으나 

Seyidova 등 [8], Bhargava 등 [9] 그리고 Cecava 등 [10]의 

연구에서는 다섯째발허리뼈의 머리, 넷째발허리뼈, 새끼발가

락의 중간과 끝마디, 입방뼈, 발꿈치뼈, 뒤정강종아리인대 등

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짧은종아리근의 힘줄 수와 닿는곳은 

인종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었으나 동양인을 대상으로 수

행된 연구는 해부학 자료로 사용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다섯째발허리뼈바닥에 닿는 짧은종아리근힘줄과 발바닥

널힘줄가쪽띠는 근육의 집중적인 수축과 사지의 갑작스럽

고 심한 움직임으로 인하여 힘줄의 닿는곳에서 골절을 유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12]. Metcalfe [13]는 발

허리뼈의 골절은 발의 가장 흔한 부상 중의 하나이며, 최대 

70%는 다섯째발허리뼈에서 골절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Petrisor 등 [14]은 약 80%의 골절이 다섯째발허리뼈 몸쪽 부

위에서 일어나며, 그중 80%는 찢김골절 (avulsion fracture)
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시신의 다섯째발허리뼈바닥에 닿는 

짧은종아리근힘줄과 발바닥널힘줄가쪽띠의 형태 분류와 닿

는곳의 형태 측정을 통해 한국인의 다섯째발허리뼈에 닿는 

해부 구조물의 특성과 근거를 제시하여 다섯째발허리뼈의 

찢김골절의 분류에 대한 해부학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국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해부학 교실에 교육용으로 

기증된 포르말린으로 고정한 시신 48구를 사용하여 96쪽의 

발을 해부하였다. 남자가 66쪽 (68.8%), 여자가 30쪽 (31.3%)
이었으며, 오른발 48쪽, 왼발 48쪽이었다. 사망 시 평균 나이

는 78.7±12.4세 (48~99)였으며, 발의 손상이나 기형, 과거

의 외상과 수술 등의 이상징후가 있는 시신은 제외하였다.

2. 연구 방법

다섯째발허리뼈바닥에 닿는 짧은종아리근힘줄의 형태 분

류 및 계측을 하였으며, 발바닥널힘줄가쪽띠는 형태 계측을 

하여 분석하였다.

1) 짧은종아리근힘줄 닿는곳의 형태 분류

짧은종아리근힘줄 닿는곳의 형태 분류는 Imre 등 [5]의 분

류법에 따라 닿는곳의 힘줄 수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였으며, 하위 유형은 닿는 부위에 따라 A, B로 하였다.

and plantar aponeurosis lateral band could provide basic anatomical data for a new classification of avulsion 
fractures.

Keywords : �Fibularis brevis tendon, Plantar aponeurosis lateral band, Fifth metatarsal bone, Avulsion fractures, 
Korean cad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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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짧은종아리근힘줄과 발바닥널힘줄가쪽띠 닿는곳의  

형태 측정

형태 측정에서는 다섯째발허리뼈바닥에 닿는 해부 구조물

인 짧은종아리근힘줄과 발바닥널힘줄가쪽띠의 닿는곳을 보

존하여 다섯째발허리뼈를 적출하였다 (Fig. 1). 적출한 다섯

째발허리뼈에서 짧은종아리근힘줄과 발바닥널힘줄가쪽띠

를 뼈에 닿는곳에서 분리하였으며, 힘줄이 닿는 부분을 B와 

C로 색칠하여 표시했다. 짧은종아리근힘줄이 2개 혹은 3개

인 경우 주힘줄이 닿는곳으로 표시하였다. 각각 구조물들의 

형태 측정에서 A (lateral)는 다섯째발허리뼈 전체 길이를 나

타내며, 뼈의 바닥끝을 기준으로 머리끝까지의 길이를 측정

하였다. B (FBT)는 짧은종아리근힘줄이 닿는곳 길이이고, C 

(LPA)는 발바닥널힘줄가쪽띠 닿는곳 길이를 나타내며, 각각 

다섯째발허리뼈의 바닥끝을 기준으로 몸쪽 닿는곳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Fig. 2). 각각의 측정은 ㄱ자 모양의 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자료 분석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0, IBM 
Corporation, Somers, NY, USA)를 사용하였으며, 짧은종아

리근힘줄이 닿는곳에 유형별 빈도를 분석한 후 카이제곱검

정을 통하여 성별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짧은종아리근힘

줄의 닿는곳 길이와 발바닥널힘줄가쪽띠 닿는곳 길이 그리

고 다섯째발허리뼈 전체 길이 측정은 기술 통계 (평균, 표준

편차, 범위)를 하였다. 각 구조물의 길이 비율 (ratio)은 첫번

째는 다섯째발허리뼈 전체 길이에 대한 짧은종아리근힘줄의 

닿는곳 길이의 비율을 분석하였으며, 두번째는 다섯째발허리

뼈 전체 길이에 대한 발바닥널힘줄가쪽띠 닿는곳 길이의 비

율을 분석하였다. 힘줄 유형에 따른 각 구조물 길이의 비율을 

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 ANOVA)을 통해 비교 분석하

였으며, 유의 확률은 0.05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결     과

1. 짧은종아리근힘줄 닿는곳의 형태 분류

한국인 시신에서 짧은종아리근힘줄이 닿는곳의 수와 부

위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였다 (Table 1). 짧은종아리근힘줄

은 모든 유형에서 관찰되었다. 1형은 1개의 주힘줄로 51쪽 

(53.1%)이 관찰되었으며, 2형은 1개의 주힘줄과 1개의 보조

힘줄인 2개의 힘줄로 39쪽 (40.6%)이 관찰되었으며, 3형은 1
개의 주힘줄과 2개의 보조힘줄로 6쪽 (6.2%)이 관찰되었다.

하위유형은 닿는곳의 부위에 따라 A, B로 분류하였으며, 
하위유형 1A는 1개의 주힘줄이 다섯째발허리뼈거친면의 바

닥에 닿았으며 24쪽 (25%), 1B는 다섯째발허리뼈거친면 전

Fig. 1. The fibularis brevis tendon and lateral band of plantar apo-
neurosis, which are both anatomical structures found inserted at 
the base of the fifth metatarsal. FBT, fibularis brevis tendon; LPA, 
lateral band of the plantar aponeurosis; V MB, fifth metatarsal.

Fig. 2. The anatomical structures inserted at the base of the fifth metatarsal. (a) The insertion area of the fibularis brevis tendon. (b) The 
insertion area for the lateral band of plantar aponeurosis. A (Lateral), Full length of the fifth metatarsal. The length from the tip of the base 
of the fifth metatarsal to the tip of the head was measured; B (FBT), Red footprint, Insertion length of the fibularis brevis tendon; C (LPA), 
Black footprint, Insertion length of the lateral band of plantar aponeurosis; the distance from the tip of the base of the fifth metatarsal to the 
insertion site towards the diaphyseal was measured.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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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닿았으며 27쪽 (28.1%)이 관찰되었다 (Fig. 3). 하위유

형 2A는 1개의 주힘줄은 다섯째발허리뼈거친면의 바닥에, 
1개의 보조힘줄은 두께가 얇고 다섯째발허리뼈 머리에 닿

았으며 34쪽 (35.4%)에서 관찰되었다. 2B는 1개의 주힘줄

은 다섯째발허리뼈거친면의 바닥에, 1개의 보조힘줄은 두께

가 얇고 다섯째발허리뼈 몸통의 등쪽에 닿았으며, 5쪽 (5.2%)

이 관찰되었다 (Fig. 4). 하위유형 3A는 1개의 주힘줄은 다

섯째발허리뼈거친면의 바닥에, 2개의 보조힘줄 중 첫째보조

힘줄은 두께가 얇고 다섯째발허리뼈 머리에, 둘째보조힘줄

은 두께가 얇고 다섯째발허리뼈 몸통의 등쪽에 닿았으며 5쪽 

(5.2%)에서 관찰되었다. 3B는 1개의 주힘줄은 다섯째발허리

뼈거친면의 바닥에, 2개의 보조힘줄 중 첫째보조힘줄은 두께

Table 1. Classification of fibularis brevis tendons according to the number and insertion site and comparative analysis of type by gender

Type 1 Type 2 Type 3 Total p

Subtype A 24 (25.0) 34 (35.4) 5 (5.2) 63 (65.6)
B 27 (28.1) 05 (5.2) 1 (1.0) 33 (34.3)
Total 51 (53.1) 39 (40.6) 6 (6.2) 96 (100)

Gender Male 34 (51.5) 27 (40.9) 5 (7.6) 66 (100) .704
Female 17 (56.7) 12 (40.0) 1 (3.3) 30 (100)
Total 51 (53.1) 39 (40.6) 6 (6.3) 96 (100)

The data are presented as the number of cadavers (percent).

Fig. 3. Type 1 subtype insertions classification of the fibularis brevis tendon. (a) Photograph of Type 1A in a cadaver. (b) Schematic draw-
ing of Type 1A insertion, (c) Photograph of Type 1B in a cadaver. (d) Schematic drawing of Type 1B insertion. FBT, fibularis brevis tendon; 
Ⅴ MB, fifth metatarsal bone; Red circle, fibularis brevis main tendon insertion site.

(a)

(c)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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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얇고 다섯째발허리뼈 머리에, 둘째보조힘줄은 두께가 얇

고 다섯째발허리뼈 몸통의 먼쪽에 닿았으며 1쪽 (1.0%)이 관

찰되었다 (Fig. 5).

2. 짧은종아리근힘줄 닿는곳의 유형에 따른 성별 비교

짧은종아리근힘줄이 닿는곳 유형에 따라 성별을 비교 분

석하였다. 1형은 남자 34쪽 (51.5%), 여자 17쪽 (56.7%), 2
형은 남자 27쪽 (40.9%), 여자 12쪽 (40%), 3형은 남자 5쪽 

(7.6%), 여자 1쪽 (3.3%)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3. 짧은종아리근힘줄과 발바닥널힘줄가쪽띠 닿는곳의  

형태 측정의 결과

짧은종아리근힘줄의 닿는곳 길이와 발바닥널힘줄가쪽띠

의 닿는곳 길이, 다섯째발허리뼈 전체 길이를 측정하였으며, 
다섯째발허리뼈 전체 길이는 평균 71.4±3.7 mm, 짧은종아

리근힘줄 닿는곳 길이는 14.0±4.3 mm, 발바닥널힘줄가쪽띠 

닿는곳 길이는 14.1±4.6 mm로 나타났다 (Table 2).

4. 다섯째발허리뼈 전체 길이에 대한 짧은종아리근힘줄 

닿는곳 길이와 발바닥널힘줄가쪽띠 닿는곳 길이의  

비율

다섯째발허리뼈 전체 길이 (A)에 대한 짧은종아리근힘줄 

닿는곳 길이 (B)의 비율에서는 1형은 0.189±0.057, 2형은 

0.202±0.056, 3형은 0.215±0.057로 나타났으며, 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Table 2).
다섯째발허리뼈 전체 길이 (A)에 대한 발바닥널힘줄가쪽

띠 닿는곳 길이 (C)의 비율에서는 1형은 0.183±0.064, 2형

은 0.212±0.057, 3형은 0.220±0.064로 나타났으며, 유형

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Table 2).

고     찰

본 연구에서는 Imre 등 [5]의 분류법에 따라 짧은종아리근

Fig. 4. Type 2 subtype insertions classification of the fibularis brevis tendon. (a) Photograph of Type 2A in a cadaver. (b) Schematic draw-
ing of Type 2A, (c) Photograph of Type 2B in a cadaver. (d) Schematic drawing of Type 2B. FBT, fibularis brevis tendon; Ⅴ MB, fifth meta-
tarsal bone; Red circle, fibularis brevis main tendon insertion site; Blue circle, fibularis brevis sub tendon insertion site.

(a)

(c)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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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줄 닿는곳의 힘줄수에 따른 형태 분류를 하였으며,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터키인을 대상으로 한 Imre 등 [5]의 연

구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Choi [7]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

와 동일하게 3가지 유형을 보고한 바가 있다. 반면, Olewnik 

Fig. 5. Type 3 subtype insertions classification of the fibularis brevis tendon. (a) Photograph of Type 3A in a cadaver. (b) Schematic draw-
ing of Type 3A, (c) Photograph of Type 3B in a cadaver. (d) Schematic drawing of Type 3B. FBT, fibularis brevis tendon; Ⅴ MB, fifth meta-
tarsal bone; Red circle, fibularis brevis main tendon insertion site; Blue circle, First fibularis brevis sub tendon insertion site; Green circle, 
Second fibularis brevis sub tendon insertion site.

(a)

(c)

(b)

(d)

Table 2. Summary of the morphological measurements and ratios of the FBT/LPA insertion length with the full length of the fifth metatarsal

Measurement area Type N Mean SD Minimum Maximum F p

A (Lateral) 71.4 3.7 60 78
B (FBT) 14.0 4.3 6 26
C (LPA) 14.1 4.6 4 23

(B)/(A) ratio 1 51 .189 .057 .095 .338 .895 .412
2 39 .202 .056 .116 .347
3 6 .215 .057 .134 .295

(C)/(A) ratio 1 51 .183 .064 .067 .333 2.889 .061
2 39 .212 .057 .099 .329
3 6 .220 .064 .141 .296

(A) Full length of the fifth metatarsal; (B) Insertion length of the fibularis brevis tendon; (C) Insertion length of the lateral band of the plantar aponeu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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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6]은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 기존의 연구들과 분

류법의 차이일 뿐 2형에서 보조힘줄의 닿는곳 부위에 따라 

본 연구와 동일하게 3가지 유형으로 보고하였다 (Table 3). 
본 연구에서의 유형별 빈도는 1형이 53.1% (51쪽)로 가

장 높았으며, 3형은 6.2% (6쪽)로 가장 낮았다. 이는, 터키인

을 대상으로 한 Imre 등 [5]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

고하였다. 폴란드인을 대상으로 한 Olewnik 등 [6]의 연구에

서는 1형이 70.6% (72/120)로 가장 높았으며, 2형은 29.4% 

(30/120)로 가장 낮았다. 반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Choi 

[7]의 연구에서는 3형이 56.6%로 가장 높았으며, 2형은 

16.6%로 가장 낮았으며, 본 연구와 유형별 빈도의 차이가 있

었다. 이는, 분류 기준의 차이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 규모에 

따른 차이일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

야 하겠다 (Table 3). 
본 연구에서는 짧은종아리근힘줄에서 발생하는 보조

힘줄이 46.8%에서 관찰되었다. Imre 등 [5]의 연구에서는 

50%, Choi [7]의 연구에서는 56.6%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

다. 반면, Olewnik 등 [6]의 연구에서는 보조힘줄이 17.7%
에서 관찰되었다.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타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동일하게 보조힘줄은 항상 짧은종아리근 주힘줄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Table 3). Choi [7]의 연구

에서는 짧은종아리근 닿는곳에서 힘줄 형태로 발생하는 보

조힘줄을 새끼종아리근으로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나

타난 보조힘줄은 두께가 얇은 힘줄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에 새끼종아리근의 형태로 볼 수 없었다.
짧은종아리근힘줄이 닿는 부위에 따른 형태 분류를 하

였으며, 주힘줄이 다섯째발허리뼈거친면에 닿는 유형이 

53.1% (51쪽)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Musiał [15]과 

Olewnik 등 [6]의 연구에서도 주힘줄 닿는 부위는 본 연구

와 동일하게 다섯째발허리뼈거친면에 닿는 유형의 빈도가 

가장 높게 관찰되었다. 보조힘줄의 닿는 부위는 본 연구에

서 다섯째발허리뼈 머리, 다섯째발허리뼈 몸통의 등쪽, 다섯

째발허리뼈 몸통의 먼쪽으로 관찰되었다. Bhargava 등 [9]의 

연구에서는 다섯째발허리뼈 머리, 입방뼈, 발꿈치뼈, 넷째발

허리뼈, 다섯째발가락의 중간 및 끝 마디뼈로 관찰되었으며, 
Musiał [15]의 연구에서는 다섯째발가락의 폄근널힘줄, 다
섯째발허리뼈와 넷째발허리뼈 사이 공간에서 발의 등쪽 근

막으로 보고하였다. Olewnik 등 [6]의 연구에서는 다섯째발

허리뼈 바닥의 등쪽부위, 다섯째발허리뼈 중간 몸통부위, 셋
째종아리근과 융합되는 형태로 보고되었다 (Table 4). 짧은

종아리근의 보조힘줄이 닿는 부위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비교하였을 때 다섯째발허리뼈 머리만 닿는곳이 동일하게 

관찰되었으며, 그 외의 보조힘줄이 닿는 부위는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섯째발허리뼈에 닿는 구조물인 짧은종

아리근힘줄과 발바닥널힘줄가쪽띠에 대한 형태 측정을 하

였으며, 다섯째발허리뼈 전체 길이는 71.4±3.7 mm, 짧은

종아리근힘줄 닿는곳의 길이는 14.0±4.3 mm, 발바닥널힘

줄가쪽띠 닿는곳 길이는 14.1±4.6 mm로 나타났다. Imre 
등 [5]의 연구에 따르면 짧은종아리근힘줄 닿는곳의 길이는 

Table 3. Comparison of the incidence of the fibularis brevis ten-
don type

Study Type 1 Type 2 Type 3 Subtype

Imre et al. [5] 59.5% 28.6% 11.9% 50.0%
Olewnik et al. [6] 70.6% 29.4% - 17.7%
Choi [7] 26.6% 16.6% 56.6% 56.6%
Present study 53.1% 40.6% 6.2% 46.8%

Table 4. Comparison of insertion sites of the fibularis brevis ten-
don in previous and current studies

Study Variations of insertion

Olewnik et al. [6] - �Tuberosity at the base of the fifth 
metatarsal bone

- �Dorsal surface of the base of the fifth 
metatarsal

- �Middle section of the shaft of the fifth 
metatarsal bone

- Fusion with the fibularis tertius

Bhargava et al. [9] - Slip to head of the fifth metatarsal
- Middle phalanx of the fifth toe
- Extensor tendon of the fifth toe
- Cuboid bone
- Calcaneus bone
- Fourth metatarsal bone
- Extensor tendon of fourth toe
- Posterior tibiofibular ligament

Musiał [15] - Tuberosity of the fifth metatarsal
- �Dorsal fascia of the foot at the height of 

the IV interosseous space
- Extensor aponeurosis of the fifth toe
- �Dorsal fascia of the foot at the height of 

the IV interosseous space

Present study - Tuberosity of the fifth metatarsal
- Head of the the fifth metatarsal
- �Dorsal surface of the shaft of the fifth 

metatarsal
- Distal of the shaft of the fifth metata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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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에서 14.85±3.4 mm, 왼쪽에서 15.16±3.42 mm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의 길이가 약간 좁은 결과를 보이지

만 근사한 값을 보였다. 좁은 면적에 닿은 힘줄은 넓은 면

적에 닿은 힘줄에 비해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내력이 증가

하기 때문에 좁게 닿는 힘줄이 닿는 부위에 더 많은 스트레

스를 가할 수 있으며, 증가된 스트레스는 결국 더 높은 긴

장을 유발하여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

였다 [5].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상 다섯째발허리뼈에 대한 

짧은종아리근힘줄 닿는곳과 발바닥널힘줄가쪽띠 닿는곳 

길이를 고려할 때 찢김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해부 구조물

로 사료된다. 
다섯째발허리뼈 몸쪽골절에 대한 역사적인 문헌 고찰에 

따르면 Jones에 의해 다섯째발허리뼈 골절이 처음 설명되

었다. 그 후 Stewart와 Torg 등에 의하여 다섯째발허리뼈 

몸통골절을 존스골절 (Jones fracture)이라고 하였다 [16,17]. 
그러나, 이후 Lawrence와 Botte는 다섯째발허리뼈 골절을 

3가지 구역으로 구분하면서 1구역 골절은 다섯째발허리뼈

거친면의 찢김골절로 구분하고 이것은 발의 안쪽번짐 동안 

짧은종아리근힘줄과 발바닥널힘줄가쪽띠의 당기는 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2구역 골절은 뼈몸통끝-
뼈몸통경계 (metaphysis-diaphysis junction)의 골절로 정의

하고 이것을 존스골절이라고 명명하였다. 3구역 골절은 다

섯째발허리뼈 먼쪽에 있는 뼈몸통골절로 구분하고 이는 스

트레스 골절의 형태로 발생한다고 하였다 [18]. 해당 분류 

기준에 1구역 골절과 2구역 골절 (존스골절)을 구분하기 위

한 해부학 기준은 결국 뼈몸통끝-뼈몸통경계에 해당이 되

는데, 이는 해부학자는 물론 실제 골절을 치료하는 임상의

사들에게는 위치를 선정하기에 모호한 기준이 된다. 이러

한 모호한 해부학 기준은 골절을 분류하는 데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발의 안쪽번짐 동안 짧은종아리근

힘줄과 발바닥널힘줄가쪽띠의 당기는 힘에 의해 발생하는 

다섯째발허리뼈거친면의 찢김골절로 존스골절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짧은종아리근힘줄 닿는곳 길이와 발바닥널힘줄

가쪽띠 닿는곳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면 명확해질 것이

라고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섯째발허리뼈 전

체 길이에 대한 짧은종아리근힘줄 닿는곳 길이와 발바닥널

힘줄가쪽띠 닿는곳 길이에 대하여 비율로 비교하여 그 값

을 유형별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해당 골절의 분류기준을 

설정하는 해부학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고정된 

시신을 대상으로 힘줄의 닿는곳 길이를 측정하였기에 실제 

생체에서의 측정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연
구대상이 된 시신이 남자 33구 여자 15구로 남녀의 비율이 

편중되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않았

다. 
본 연구는 짧은종아리근힘줄의 형태 분류 및 짧은종아리

근힘줄과 발바닥널힘줄가쪽띠 닿는곳 길이 측정을 통해 형

태 특성을 확인한 결과, 찢김골절의 분류에 있어 새로운 기

준 마련에 대한 해부학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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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림 : 짧은종아리근힘줄과 발바닥널힘줄가쪽띠는 다섯째발허리뼈거친면의 골절에 발생기전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시신의 다섯째발허리뼈바닥에 닿는 짧은종아리근힘줄과 발바닥널힘줄가쪽띠의 형

태 분류 및 측정을 통해 다섯째발허리뼈의 몸쪽골절, 특히 찢김골절의 분류에 대한 해부학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인 시신 48구 (남자 33구, 여자 15구)에서 96쪽의 발을 사용하였으며, 시신의 사망 시 평균 나이는 78.7±12.4세

였다. 짧은종아리근힘줄 닿는곳의 형태 분류는 Imre 등의 분류법을 사용하였으며, 짧은종아리근힘줄과 발바닥널힘줄

가쪽띠 닿는곳의 길이도 측정하였다. 짧은종아리근힘줄 닿는곳은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1형은 51쪽 (53.1%), 2
형은 39쪽 (40.6%), 3형은 6쪽 (6.2%)으로 분류하였다. 짧은종아리근힘줄 닿는곳 길이는 14.0±4.3 mm, 발바닥널힘줄

가쪽띠 닿는곳 길이는 14.1±4.6 mm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짧은종아리근힘줄의 형태 분류 및 짧은종아

리근힘줄과 발바닥널힘줄가쪽띠 닿는곳 길이 측정을 통해 형태 특성을 확인한 결과, 찢김골절의 분류에 있어 새로운 

기준 마련에 대한 해부학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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